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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전문 청소업체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직원들이 서해구 관내 임시 대피소에 체류해온 주민의 거주지를 청소
하고 있다.

인천 서해구 임시 대피소 체류 주민 대상 접수
첫날 대피소 생활 가구 2곳 주거지 청소�”대피소 떠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
CFS, 무료 건강검진부터 온·오프라인 피해지원센터 운영..”지역사회 안정에 총력”

2026. 07. 29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
해 출장 청소업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기와 분진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빠른 현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CFS는 인천 서해구 관내 임시 대피소에서 체류해온 화재 피해 주민 대상으로 전문 출장 청소업체 지원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28일부터 인천 신현초등학교·신현북초등학교·신현여자중학교 등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3곳에서 체류해온 주민을 대상으로 출장
청소업체 요청을 접수 받기 시작했으며, 순차적으로 청소 지원에 나선다.

이에 CFS는 28일 오후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해온 화재 피해 가구 2곳의 주거지에서 청소를 진행했다. 전문
청소업체가 베란다·거실·화장실 등 주거공간의 천장·벽·바닥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소독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CFS 직원들도
현장 일손을 도우며 힘을 보탰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64969/
https://news.coupang.com/archives/64969/


이날 청소서비스를 받은 한 주민은 “욕실과 창틀, 베란다에 쌓인 묵은 먼지를 전문가들이 벗겨 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대피소에
서 나와 편하게 우리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주거지가 화재 현장과 가깝거나 바람길에 위치해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로 청소가 시급하다
는 목소리를 내왔다. CFS는 전문 출장 청소업체 서비스를 확대해 대피소에 체류하는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CFS는 지난 24일 지역 주민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CFS는 화재 현장 인근에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꾸리고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소속 의사, 약사 등 20여명의 전문 의료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인천 신현 원창동 2청사에 ‘쿠팡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2개월 간 운영에 돌입했으며, ‘쿠팡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는 4개
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청소비, 세차비 등 화재와 관련된 피해 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피
해 지원 신청은 매일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등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CFS 관계자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소업체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접수받는 내용을
토대로 주거지 등 현장으로 출동해 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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